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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8.(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2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영유아담당관 변경옥 2133-5088

특화보육팀장 이계원 2133-511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서울시, 장애아어린이집 424개소 보육환경 업그레이드
- 장애 영유아와 행복한 동행을 위한…세심한 보육환경 조성에 총력

- 오세훈표 3대 대표 보육사업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등 장애아어린이집 우선 선정

- 언어 등 전문 치료사76명지원, 장애아보육소양을가진보육도우미156명양성․지원

□ 서울시는 보다 섬세한 돌봄과 상호작용이 필요한 장애영유아의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장애아어린이집 424

개소를 대상으로 보육 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밝혔다

□ 저출생으로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은 16만 7천명(’22.12월 기준)으로

’18년 22만6천명 대비 6만명 내외 급격히 감소한 반면, 장애영유아는

2,068명으로 ’18년 대비 40여명 늘어 소폭이지만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는 ’18년 226,959명에서 ’22년 167,427명으로

급격히 감소(5년간 26%↓)하였으나

○ 장애아동수는 ’18년 2,031명에서 ’22년 2,068명으로 증가(1.8%↑)

(단위 : 명, %, 개소)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재원아동수(A) 226,959 217,444 196,260 182,992 167,427
장애아동수(B) 2,031 2,017 2,043 1,979 2,068

장애아동비율(B/A) 0.89%
(0.03%p↑)

0.92%
(0.03%p↑)

1.04%
(0.12%p↑)

1.08%
(0.04%p↑)

1.24%
(0.16%p↑)

장애아어린이집 수 363 376 396 412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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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의 핵심사업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등 보육사업에 장애아어린이집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돌봄

보조인력과 재활인력(언어치료사 등)을 지원해 보육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장애영유아 부모의 공동체를 구성해 교육과 워크숍 등도 점차 확

대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서울시는 보육교사가 돌봐야 하는 장애영유아 수를 줄였다. 당초

어린이집 교사 1명이 3명의 장애영유아를 돌봐야 했었으나,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에 참여한 장애아어린이집에서는 교사 1명이 2명의

장애영유아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에 참여

하는 장애아어린이집 시범반은 ’22년 36개반에서 ’23년 124개반으로

대폭 확대한다.

   # “장애영유아 3명을 돌보다 2명을 보육하니, 이전보다 아동에게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동의 욕구를 빠르게 살펴서 대처할 수 있으니 아이도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보다 아이에게 더 관심과 보살핌을   
   줄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A).

□ 또한 장애영유아가 담임교사 부재 시에도 늘 얼굴을 봐온 교사에게 세

심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서울형 전임교사(비담임

교사)를 장애아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평소

보조교사 업무를 하다가, 담임교사 휴가 등 교사 부재 시 해당 반의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한다.

○ 서울형 전임교사가 배치되는 장애아어린이집은 ’22년 116개소에서 ’23년

129개소로 확대하고,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도 취약보육

분야인 장애아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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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전임교사 선생님이 우리반 아이들과 평소 활동을 자주 하셔서 아이   
  하나하나 이해도 높고, 제가 아프거나 일이 있어 어린이집을 못나오게 되어도     
  전임교사 선생님과 아이들이 낯가림 없이 수업할 수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B)

□ 손이 많이 가는 장애영유아반에 196명의 장애아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장애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아보육

지원 및 장애유형별 이해 등을 교육하였다.

□ 특히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광역지자체 최초로 장애아통합어린이

집에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23. 6월 현재

68개 장애아어린이집에 76명의 치료사가 채용되어 장애영유아와 경계성

아동에게 정기적인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장애아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현황 : 76명(언어 34, 작업 23, 물리 2, 기타 17명)

○ 장애아어린이집의 치료사는 보육교사와 함께 보육활동을 계획하는 등 활발한

협업 활동을 통해 보육활동 내에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가정 내에서도 치료

활동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알림장을 통해 가정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하고

있다.

 # “어린이집에서 매일 보는 아이들과 재활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아이의 상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평소 보육교사의 소통을 통해 장애영유아의 재활 치료 방향 
등을 논의하여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종로구 부암어린이집(장애아통합어린이집) 언어치료사)
 # “아이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다닌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아이는 다운증후

군으로 4살이 되도록 말 터지기가 어려웠어요. 어린이집의 정기적인 언어 치료활
동과 가정과의 연계, 또 병원 치료를 통해 또래 수준의 언어 활동이 가능해졌습
니다. 어린이집의 치료사 선생님에게 배운 단어를 가정에서 꾸준히 연습하고 결
과를 공유하는 가정과 어린이집간 연계가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서울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재원아동 어머니 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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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종로구의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언어 치료사가 아동과 수업을 하고 있다>

□ 서울시는 올해 8월부터 장애 영유아 가족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 영

유아 부모 대상 대집단 교육 및 소그룹 워크숍을 시범 운영한다.

○ 대집단 교육은 발달지연 장애 자녀 지원의 기초 및 긍정적 행동지원 솔루션을

주제로 한 강의형식으로 진행되고, 소그룹 대면 워크숍은 장애 자녀와의 긍

정적 관계 형성, 자녀의 발달수준 파악 등의 주제로 운영된다.

구분 대상 횟수 방법 주제

대집단
온라인
교육

자치구 장애영유아 부모

(워크숍 참여자 필수)

2회

(60분)

온라인 플랫폼

edwith 

발달지연 장애 자녀 지원의 기초

긍정적 행동지원 솔루션

소그룹
대면
워크숍

자치구 장애영유아 부모

5~8명 구성 1그룹

4회

(100분~120분)

서울시육아종합지원

센터에서 파견된 

강사 진행

장애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하기

자녀의 발달수준 파악 및 촉진하기

행동문제 긍정적으로 지원하기

장애 자녀와의 미래계획 세우기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장애아를 양육하는 학부모와 보육

교사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장애아 대상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자 주요 사업 추진 시 장애아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하고 있

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아에게 안정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한층 수

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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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3년 서울시 장애아어린이집 운영 지원 현황


